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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2025년 7월 13일 주일 설교입니다. 

< 새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? > 

이사야 40:31 / 새찬송가 38장

1.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 힘이 필요하다.

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때마다 새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. 

새 힘이란 다시 일어나게 해 주는 힘을 말합니다(잠24:16). 천국에서는 넘어질 일이 

없으나 이 땅에서는 악한 영들의 방해와 여러 질병 등으로 넘어질 일이 많기 때문에 

다시 일어나게 해 주는 새 힘은 크고 위대한 힘보다도 더 좋은 힘이며(시37:23,24), 

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.

우리의 영혼에 새 힘이 필요합니다. 영혼의 새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

깨달음과 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. 또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다가 시원한 

소나기가 쏟아져 시원함을 누리듯이 우리의 환경도 새 힘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우

리의 몸도 새 힘이 필요합니다.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다가올 때 그때그때 물리쳐 주

는 면역력처럼 말입니다. 

2. 오직 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.

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함으로써만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앙망한다는 것은 마음

에 그리움이나 소망을 품고 자비와 은혜와 응답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

다. 소망과 관심을 가지고 자비와 은혜와 응답을 기대하면서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

것이 앙망하는 것입니다.

또한 앙망한다는 것은 앙망하는 대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대상에게 충성을 다짐하

면서 우러러보는 것입니다. 이는 마치 반려견이 주인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(시

123:1,2).

앙망과 기도는 같이 하는 것이지만 서로 구분이 됩니다. 기도는 내 마음의 소원을 

주님께 아뢰는 것으로써 무엇이든지 다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(요15:7). 그러나 우리

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야 

새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기도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관심이 문제와 

질병에 쏠리게 됩니다. 이렇게 문제와 질병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오히려 그것들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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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 사로잡히게 됩니다. 그러면 염려와 근심과 불안도 사라지지 않고 응답도 받지 못

하게 되는 것입니다. 관심을 가지는 것이 곧 바라보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은

혜와 희망과 미래가 다가오지만, 문제와 질병을 바라보면 답답한 현실과 고통과 두

려움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.

또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

리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. 

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탐심으로 하는 기도를 스스로 비판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

기도의 패턴으로 고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.

3. 우리의 주님은 믿음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앙망의 대상이다.

주님을 앙망하지 않은 채 믿는 것은 저급하고 이방인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

다.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앙망하면서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 

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나 질병을 놓고 기도하더라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

더 큰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앙망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. 이처럼 주님을 앙

망하면서 믿는 것이 고상한 믿음인 것입니다.

예수님께서도 고상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(마6:31-33). 예수님께서는 우리

가 먹고 사는 문제, 즉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

기도해야 하지만, 그러한 기도를 할 때에라도 그러한 것들에 관심과 염려를 집중시

켜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. 오히려 주님의 말씀의 역사

하심과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앙망하면서 기

도하라고 하셨습니다. 이렇게 할 때 문제와 질병에 대한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

라지고 새 힘이 우리 심령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.

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방인이 아니라 존귀한 자가 되려고 노력해

야 합니다(사32:8).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자가 존귀한 자입니다. 현실의 문제 해결

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지만, 동시에 이상적인 것(성령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)

을 잃어버리지 않고 추구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이렇게 존귀한 일

을 계획하고 애쓰다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. 이것이 

바로 주 야훼를 앙망하는 믿음이며 새 힘을 얻게 되는 비결입니다.

<적용&실천>

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? 하나님을 앙망하는 고상한 믿음과 기도

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존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.


